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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진로탐험대, 다른 교육현안보다 먼저인가

- 기존진로교육과의차별성부터검증…한정된교육재정의우선순위·기회비용따져야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유인호 의원(보람동,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제10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교육청이 추진 중인

‘글로벌 진로탐험대’ 사업의 교육적 효과와 재정 지속가능성을 면밀히 검증

하고, 한정된 교육재정의 우선순위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 의원은 “글로벌 진로탐험대가 학생들의 미래를 위한 교육정책인지, 한정된

교육재정을 투입할 만큼 충분히 검증된 사업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꼭 해야 하는 사업이라면 다른 교육사업보다 우선해야 하는 당위성을 제

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글로벌 진로탐험대가 매년 중학교 3학년 약 5,400명을 대상으로

추진되고 교육감 임기 내 교육청 부담액만 약 1,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

상되는 만큼,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뿐 아니라 재정에 미칠 영향도 함께 검

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6년 세종시교육청 본예산이 1조 1,817억

원 규모인 상황에서 대규모 신규사업에 재정을 우선 투입할 경우 다른 교



육현안에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줄어드는 ‘기회비용’도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존 진로교육 사업과의 차별성에 대한 검증이 부족하다는 점도 짚었다.

유 의원은 세종시교육청이 이미 진로교육원을 통해 진로체험실, 중학교

2·3학년 진로캠프, 진로상담과 체험처 발굴 등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

고 국제문화교류와 해외현장체험학습도 추진하고 있음에도, 글로벌 진로탐

험대와 기존 사업 간 중복성·차별성·연계성 및 비용 대비 교육효과를 비교

한 자료가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교육 현장의 우려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6월

전교조 세종지부가 교사 1,04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92.5%가 당시 사업의 교육적 필요성에 부정적으로 답한 점을 언급하며, 학

생 자살과 학생 도박 등 시급한 교육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글로벌 진로

탐험대에 대한 대규모 재정 투자가 다른 교육과제보다 시급한 안건인지도

충분히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유 의원은 “학생들의 해외 경험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매

년 약 5,400명의 중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수백억원을 반복적으로 투

입하는 방식이 과연 세종교육이 선택할 최선의 진로교육 해법인지 묻는

것”이라며 “교육정책의 판단 기준은 공약 이행률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

게 지금 무엇이 더 필요하고 어떤 교육이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는가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약은 지켜야 할 약속이지만 교육의 미래보다 앞설 수는 없다”며

“하고 싶은 사업을 추진하기보다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교육정

책이 먼저 만들어져야 한다”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